
- 1 -

문 의
특허심사기획국

특허심사기획과

과 장 박종주 042-481-5389

서기관 이충호 042-481-8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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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사관 증원이 특허품질 개선으로 이어져...

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
가치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, 
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아직 특허심사의 품질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
등 심사품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.
* 특허심사품질(순위) : 유럽 > 일본 > 미국 > 한국 > 중국(’17, 영 IAM 매거진)

특허청은 ’17년 30명, ’18년 16명 등 특허심사관 증원을 위해

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.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심사 결과에 대

한 출원인들의 수용도가 향상*되는 등 심사품질 개선 효과가 나타

나고 있다.
* 심사결과(거절결정)에 대한 출원인 수용도(%) : (’16) 91.9→ (’17) 93.2→ (’18.6) 93.5

(수용도 의미)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 없이 수용하는 비율

과거 특허청은 20개월 수준인 심사처리기간*의 단축을 위해 모든

행정력을 쏟아붓다 보니 심사품질 개선에는 역량 투입이 어려운

측면이 있었다. 그러나 2015년에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대로 안정

화된 이후부터는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늘리는 등 심사품질

개선에 힘쓰고 있다.

* 심사처리기간(개월) : (’10) 18.5 → (’12) 14.8 → (’14) 11.0 → (’16) 10.6 → (’18.6) 10.4

“첨단 분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들의 충원으로, 해당 기술에 대한 

특허심사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. 특허기술 판매 등 해외 라이선싱을 위해서라도 
특허품질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.”(ETRI 신정혁 지식재산경영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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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* 등 주요국의 특허청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

품질을 높이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. 우리와 기술혁신 경쟁을 하는

중국**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증진을

주문하면서, 10년 전 2~3천명에 불과하던 특허심사관을 1만명

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자국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

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.

* (미국) 특허청 심사관 수(명) : (’06) 4,779 → (’17) 7,961 (1.7배↑)

** (중국) 특허청 심사관 수(명) : (’06) 2,046 → (’17) 11,421 (5.6배↑)

※ (한국) 특허 심사관 수(명) : (’06) 714 → (’17) 866 (1.2배↑)

“특허심사가 빨라져 좋긴 한데, 사업에 도움이 되는 품질 높은 특허를 

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심사관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

본다.”(주성엔지니어링 김동석 부사장)

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나갈

예정이다. 최근 특허청에 충원된 심사관들은 77.3%가 석ㆍ박사

학위를 가진 고급 이공계 인력이고, 63.6%가 여성 심사관*이다.

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, 경력 단절 여성 과학

자나 연구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인력의 전문성을 심사관

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.
* 17년 6명, 18년 38명 신규채용 중 석박사 34명, 여성 28명

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

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.”며, “심사

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

이며, 여성 과학 기술인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해

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

노력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
